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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 흑인도, 여성도 아니다"…美 뮤지컬 캐스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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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16일 제78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한 신시아 에리보 (사진=AP통신)

영화 '위키드'로 국내에서도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신시아 에리보(38)가 예수 역으로 캐스팅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볼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에리보가 예수 역할로 캐스팅됐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1971년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막을 올린 작품으로, 유다의 시선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

형 전 일주일을 재해석한 내용이다. 

할리우드 볼은 “에미상, 그래미상, 토니상 수상자이자 오스카상 후보에 세 번 지명된 신시아 에리보가 예수 역으로 캐스팅됐

다”며 “팀 라이스의 가사와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음악이 특징인 상징적인 뮤지컬이 올여름 돌아온다”고 소개했다.

에리보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캐스팅 소식을 공유하며 "이번 여름은 조금 바쁠 예정이다. 너무 기대된다"는 소감을 전

했다.

이로써 에리보는 예수를 연기하는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됐다.

하지만 에리보의 캐스팅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신성모독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조롱이다" "예수는 흑인도, 여성도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담하고 감동적이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게 논란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

타'가 초연 이후 인종적으로 다양한 캐스팅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NBC는 2018년 부활절 일요일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라이브 인 콘서트'를 방영했는데, 당시 흑인 아티스트 존

레전드가 예수 역을 맡았다. 또 동성애자로 알려진 아티스트 데클런 베넷도 이 극에서 예수를 연기한 적 있다.

한편 에리보는 영국 왕립연극학교 출신으로, 2015년부터 2년간 브로드웨이 뮤지컬 '컬러 퍼플'에서 셀리 역을 맡으며 유명해

졌다. 이 역으로 2016년 토니상 뮤지컬 부문 여우주연상, 그래미상 뮤지컬 앨범상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공개된 뮤지컬 영화

'위키드'에서 주인공 엘파바 역을 맡으며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후보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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